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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북 산림지원과 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될 것” 희망

박종환 총재,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참석 ‘스테이 스트롱’ 캠페인 

박종환 총재 동참
한국자유총연맹 박종환 총재는 6월 4일, 코로나19 

극복 및 조기종식을 위해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‘스테

이 스트롱(Stay Strong)’ 캠페인에 동참했다.

박종환 총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

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.

‘스테이 스트롱(Stay Strong)’ 캠페인은 대한민국 외

교부에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연대 

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3월 초 시작한 

캠페인으로, 지명받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

나19 응원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

촬영해 SNS에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캠페인 동참 주

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손팻말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에 비누 거

품으로 손을 씻는 로고에 ‘스테이 스트롱(Stay Strong)’

이란 문구를 적어 개인위생 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

이겨내자는 의미를 담는다.

한편 박종환 총재는 다음 캠페인 주자로 김홍국 하

림그룹 회장,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, 조용병 신한

금융지주 회장 등 3인을 지목했다.

한국자유총연맹(총재 박종환, 이하 자총) 박종환 총재

는 6월 3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 탄현면에 소재한 ‘남북

산림협력센터’ 준공식에 참석했다. 

남북산림협력센터는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에 설

치된 최초의 산림협력사업 전진기지로 묘목 생산을 자

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양묘장과 전시·교육공간

으로 활용되는 관리동 시설이 갖춰져 있다. 산림청은 남

북산림협력센터를 기반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

위한 인적·물적 자원의 비축과 남북공동 기술개발의 거

점을 확보하고,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모여 정보를 공

유하며 산림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

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종환 총재는 축사 인사말에서 

“한국자유총연맹은 민간단체 최초로 ‘한반도 숲가꾸기’ 

추진단을 구성하고, 산림청과 ‘한반도숲가꾸기’ 업무협

약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교류와 

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차원의 노력을 

아끼지 않았다”고 강조하고 “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

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‘1회원 1나무 보내기 운동’, ‘나무 

심기 방북단 모집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

남북 산림협력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설 

것”이라고 했다. 그리고 “오늘의 준공식이 남북 산림협

력에 있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 되기를 

희망한다”며 “무엇보다 한반도의 중심인 파주에 건립되

는 ‘남북 산림협력센터’가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

초기지가 될 것을 믿는다”고 했다. 

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자총 박종환 총재와 더불어 최

종환 파주시장,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, 박정 국회의

원, 윤후덕 국회의원, 김연철 통일부장관, 박종호 산림

청장,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, 이하경 중앙

일보 부사장,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, 윤보환 기

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참석했다.


